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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/27(금)�욥기� 20-26장� �나의�길�오직�그가�아시나니

❷-3�소발(두 번째 말, 20장)

소발은�효과적인�상담과�위로의�정반대에�선�사람입니다.

냉담한�말투,�본인�위주의�사고와�자만에�빠져있습니다(20:2-3).

욥의�처지와�심경은�아랑곳없고�노골적인�언어들로�공격합니다(20:4-29).

굳이�욥의�고난을�주도면밀히�복기하여�해석을�달고�있습니다.

❸-1�엘리바스(세 번째 말, 22장)

엘리바스는�욥에�대한�평소�생각을�털어놓기�시작합니다.

그는�본래부터�욥이�문제가�많았던�사람이라고�말합니다(22:5-11).

죄가�명확하니�회개하라고�결론내립니다(22:21-25).�

❸-2�빌닷(세 번째 말, 25장)

빌닷은�의롭고�전능하신�하나님에�대해�말합니다.

욥은�하나님을�부인하는�것이�아니라�하나님께�항변하는�것입니다.

빌닷은�욥의�필요와�요점에서�벗어나�있습니다.

욥은�이들에게�경청,�위로,�공감을�기대할�수�없습니다(26:1-4).

그는�인과응보로�무장한�친구들에게�질문합니다(21장).

악한�자들의�성공과�번영은�어떻게�설명할�수�있는가?�

연약한�자를�착취,�유린하고�죽이는�자들은�왜�무사한가?�

욥의�질문은�오늘�우리의�질문이기도�합니다.

“내가�가는�길을�그가�아시나니�그가�나를�단련하신�후에는

내가�순금같이�되어�나오리라(23:10)”

욥에게는�이제�하나님뿐입니다(23:4-7, 10-12).

질문만�하고�있는�것이�아니라�하나님을�간절히�찾습니다(23:3).

하나님을�어디서,�어떻게�만날�수�있을지�몰라�안타깝습니다(23:8-9).

욥에게는�갈망과�기대,�두려움과�경외가�교차합니다(23:10-17, 26:5-14).

나는�뜻을�세우고�끝까지�하나님을�바라봅니까?�

❶ 주변의�평가와�공격에�순응하며�자책하고�비관합니까?�

❷ 나를�아시고,�내�길을�아시는�하나님을�신뢰하며�단련�받습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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